
(7월 2주차) 산업AI 주간동향 보고

<26.7.10. 한국산업지능화협회>

1) 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,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. 26.7.10. 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2) 산업부, 제조 현장 넘어 기업활동 전반으로 AX 확대. 26.6.23 연합뉴스

3) 안보 규제 허들 넘은 美 AI 3대 축…'모델 출시' 너머 미·중 기술 패권 전쟁 속으로. 26.7.10 프리진경제

4) AI 기술 장벽 높이는 中… 첨단 모델 해외 접근 제한 검토. 26.7.8. 조선비즈

구분 26/7/2주 산업AI 동향 

산업AI 

관련 

국내 정책 

동향

· 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,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
- 산업부, 전국 산업단지의 M.AX(제조AI 전환)·GX(무탄소 전환) 추진을 위한 

지원사업에 올해 900억원, 향후 3~4년간 총 3,000억원 국비 투입 계획 발표

- AI 실증산단 구축, 5G 특화망, 엣지 AI 데이터센터 실증 등 M.AX 분야 5개 사업을 

중심으로 산단 전반의 제조 AI 인프라 확산 본격화

· 산업부, 제조 현장 넘어 기업활동 전반으로 AX 확대
- 산업부, 기존 제조공정 중심 AI 도입에서 생산계획·공급망·제품설계 등 기업 경영 

전반으로 M.AX 적용 범위 확대하는 'AI 에이전트' 사업 신규 추진

- "AI 전쟁의 승패는 산업 현장에서 결정될 것"이라는 기조 아래 AI 솔루션·에이전트 

사업에 총 188억원 투입, 제조 AX 전면화 본격화

글로벌

산업AI 

동향

· 안보 규제 허들 넘은 美 AI 3대 축…'모델 출시' 너머 미·중 기술 패권 전쟁 속으로
- 오픈AI·앤스로픽·xAI 신모델 동시 출시 속, 미 정부가 첨단 AI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

취급하며 출시 전 안전성 검토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흐름이 가시화

-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상황에서,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자국 기업 

혁신을 늦춰 중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가 부각되는 중

· AI 기술 장벽 높이는 中… 첨단 모델 해외 접근 제한 검토
- 중국 당국, 알리바바·바이트댄스 등 주요 AI 기업과 최첨단 모델의 해외 접근 제한 

방안 논의, AI를 반도체에 준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명

- 미·중 양국이 모두 첨단 AI 모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AI 패권 

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모델·데이터 영역으로 확대되고 미·중 AI 디커플링 가속화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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